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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이후 

증가했는데, 분노를 드러내는 

욕설과 함께 '집에 있다'는 내

용의 게시글이 많았다.

분노를 줄이려면, 실내에서 

창문을 열고 햇볕에 드는 곳

에서 운동할 수 있다. 햇볕을 

쬐며 운동을 하면 행복을 느

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

과 엔돌핀 분비량이 늘어난

다.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인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

증(코로나19) 발병 초기에 사

람들은 공포를 느꼈지만, 대유

행 이후부터 분노를 더 많이 

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연

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

된 트위터 게시글 약 2000만 

건을 분석했다. 그 결과, 발병 

초기 1월에는 사람들이 게시

글에서 공포를 많이 나타냈

지만, 코로나19가 전 세계적

으로 유행한 4월부터는 분노

가 더 많았다. 연구팀은 유행

병 초기에 정보가 많이 알려

지지 않아, 사람들이 불안한 

감정을 많이 느꼈다고 분석

했다. 초반 게시글에는 ‘첫 번

째 사례’, ‘발병’과 같은 공포를 

조장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

다. 하지만 4월부터는 공포감

이 줄고, 분노를 담은 게시글

이 늘었다. 특히 이방인에 대

한 혐오현상을 뜻하는 '제노

포비아'가 담긴 게시글이 눈

에 띄게 많았다. 연구팀은 중

국과 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

대유행하면서, ‘인종차별주의

자’ ‘중국인’ 등 단어가 많이 등

장해 외국인혐오가 나타났다

고 분석했다. 더불어 분노는 

사람들이 집에 고립되고 은둔

을 만나기 어렵더라도, 전화나 

SNS를 사용해 자주 대화하고 

일상을 나누며 타인과 소통하

면 좋다.

난양기술대학 연구팀을 이

끈 린윈 교수는 “코로나19 대

유행 초기엔 강한 공포감이 

주된 정서였지만 4월 초부터 

공포가 줄고 분노가 늘어났

다”며 “정부, 보건당국, 시민

이 협력해서 감정이 악화되

는 것을 막지 않으면, 가짜뉴

스가 퍼지는 등 불신이 생겨 

방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”

고 말했다.

이번 연구는 최근 ‘인터넷

의학연구저널(JMIR Public 

Health & Surveillance)’에 발

표됐다.

스트레스 많은 사람, '코로

나' 걸리면 빨리 악화

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코

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

빠르게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

가 나왔다.

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

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환

자 403명을 포함한 533명의 

▲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

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

됐을 때 빠르게 악화된다는 

연구 결과가 나왔다.

▲ 15일(현지시간) 백악관

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

통령

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

러스가 햇빛을 쬐거나 고온다

습한 환경에서 오래 남아있지 

못한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"

몸에 엄청나게 많은 자외선이

나 아주 강력한 빛을 쬐면 어

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

라"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. 연

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

과 이번 실험의 직접적 관련성

은 부인했다.

실험엔 43~104세 사이(중

위연령 78세)의 지원자 10명

"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

염증(코로나19) 중환자에게 

엑스레이를 쬐면 상태가 호전

된다." 최근 미국 연구진이 발

표한 임상시험 결과다. '햇빛

이나 자외선을 쬐면 코로나가 

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라'던 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

말은 사실이었을까.

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

스트(SCMP)는 16일 모하마

드 칸 박사 등 미국 에모리

대 연구진이 최근 환자 10명

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

결과를 논문사전발표 사이트

(medrxiv.org)에 게재했다고 

보도했다. 연구진은 코로나

19 회복 원리에 대해 "광선이 

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

다. 일부 면역세포의 활동을 

억제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

다. 이 논문은 동료평가(Peer 

Review)나 심사를 거치치 않

은 상태다.

연구진이 임상을 시작한 건 

지난 4월 24일. 공교롭게도 트

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

법으로 자외선 노출 등을 언

급한 다음 날이었다. 당시 트

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

행했다. 연구팀은 이들의 혈

액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'

코르티솔' 수준을 측정했다. 

연구 결과, 코르티솔 수치가 

774nm/L 이상으로 높은 사

람은 평균 15일 생존했지만, 

744nm/L 미만으로 낮은 사람

은 평균 36일 동안 생존했다.

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

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, 

우리 몸이 질병이나 스트레

스 변화 등에 스스로 대처할 

수 있도록 생성되는 물질이

다.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한 

사람이 휴식을 취할 때 코르

티솔 수치는 100~200nm/L이

며, 잠을 잘 때는 거의 0nm/L

에 가까워진다.

연구를 주도한 왈지트 딜로 

박사는 "코로나19를 악화시킬 

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알

고 있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

다"며 "향후 치료법을 연구하

기 위해 코르티솔이 이용될 

수도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번 연구는 '란셋 당뇨병 

및 대분비학(The Lancet Dia-

betes & Endocrinology)'에 최

근 게재됐다.

이 참여했고, 모두 코로나19

로 병세가 악화해 산소호흡기

에 의존하고 있었다. 이들에

게 1.5그레이(방사선량 측정

단위)의 방사선을 쬐게 했다. 

이 방사선량은 암 치료보다는 

적지만 일반 엑스레이 촬영의 

1000배 수준이다. 연구진은 

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 

치료 뒤 임상 회복에 걸린 중

위 시간은 3일로, 코로나19 치

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나 

황산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

을 썼을 때보다 4분의 1에 불

과했다고 밝혔다. 또 폐 상태

도 호전됐다고 한다. 그러면

서 "엑스레이가 값싸고 전 세

계적으로 가능한 코로나19 치

료법이 될 수 있을 것"이라고 

주장했다.

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. 

연구진은 환자 1명이 방사선 

치료 후 많은 양의 산소 공급

이 필요했고 전신 혈액 응고

와 콩팥 이상이 나타났으며, 

보름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. 

또 다른 환자 1명은 가벼운 메

스꺼움을 호소하기도 했다.

SCMP는 이 논문에 대해 "

임상시험 대상이 적은 만큼 

통계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

다"라고 평가했다. 하지만 대

다수 코로나19 환자가 바이

러스보다 과도한 면역반응으

로 사망하고 있는데, 엑스레

이 치료가 이 세포의 활동을 

억제해 환자에게 회복할 시간

을 벌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

덧붙였다.


